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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 ○○동 ○○○-○○의 소유자로, 서울 ○○구 ○○○재정비촉

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

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2014. 8. 22.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2014. 10. 10.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위 피고

인 소유의 서울 ○○구 ○○동 ○○○-○○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촉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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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재결서 정본 송부 공문, 재결서,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3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위 조합 측에 이미 인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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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